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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(온라인) 2026. 4. 29.(수) 16:00

(지  면) 2026. 4. 30.(목) 조간

‘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’ 고도화로 
재난 현장관리 역량 강화  

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재난 현장의 대응을 효율화하여 피해 복구와 

지원을 신속하게 하고,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의 인명·재산 피해를 

최소화하고자, ‘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’을 전면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

나선다.

 ‘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’은 모바일 앱 기반으로 현장의 재난관리 정보를 

신속하게 입력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됐다.

 이번 개편은 모바일 앱 설치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느려 실제 현장에서 

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용자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, 업무 활용도와 사용 편의성을 

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  첫째,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, 

사용자 위치 정보(GPS)를 기반으로 현장 주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

개선했다.

 둘째, 모바일 앱 내 상황전파 기능을 강화해, 재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

등 현장 정보를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.

 셋째,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접속코드(QR코드)를 활용해 손쉽게 모바일 

앱 설치가 가능하며, 모바일 공무원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지원한다. 

아울러, 기존 안드로이드폰뿐만 아니라 아이폰(iOS)에서도 모바일 앱을 이용할 

수 있도록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.



- 2 -

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“이번 시스템 개편은 재난관리 업무를 사무실 

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여,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한층 높일 

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지속 

확대하여 더 빠르고 빈틈없이 대응하는 재난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 안전을 

강화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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